
28

카자흐스탄

차의 본거지에 퍼지는
신선한 커피의 향

카자흐스탄 사무소

차(Tea)에서 커피로 음료 문화 변화

･  전통적으로 카자흐스탄에서는 차(Tea) 소비가 가장 많

다.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이 신선한 원두커피에 대한 선

호가 증가하면서 알마티와 아스타나 등 대도시 지역을 

중심으로 커피 전문점이 확산되는 추세다. 

･  과거에는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하여 저렴한 인스턴트커

피를 선호했으나, 최근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로 

신선한 원두커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커피 소비

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.

고급 인스턴트커피로 시장변화 주도 예상 

･  국제커피기구(ICO)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연간 1인당 

커피 소비량은 0.3kg으로 1인당 평균 차 소비량인 1.4kg

보다 적다. 이는 한국인의 연간 커피소비량인 1.8kg, 러시

아 1.7kg의 1/6 수준이다.

･  인스턴트커피 소비량은 카자흐스탄 커피시장의 약 70%

를 차지하고 있다. 인스턴트커피는 저렴한 가격과 편리

함 때문에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이유이기

도 하다. 

카자흐스탄 내 판매 중인 인스턴트커피 현황
(2018. 6. 7 기준 )

･  제품명 : Nescafe Gold

･  제조사 : Nestle

･  소비자가격 : 1,935 KZT (6,280원)

･  중량 : 95g

･  제조국가 : 러시아

･  제품명 : Jacob Mornach

･  제조사 : Mondelez

･  소비자가격 : 1,885 KZT(6,120원)

･  중량 : 95g

･  제조국가 : 러시아

･  제품명 : 루카스나인 라떼

･  제조사 : 남양유업

･  소비자가격 : 1,290 KZT(4,190원)

･  중량 : 149g

･   제조국가 : 한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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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촌 리포트 6월 下

도시지역 중심으로 한 커피전문점 확산 

･  현재 알마티 시내의 커피숍은 약 150개 이상이며, 수도

인 아스타나에는 약 110개 이상의 커피전문점이 영업 중

이다. 특히 스타벅스의 경우 2015년 12월에 알마티에 매

장을 오픈한 후, 지속적으로 점포수를 확장하여 총 8개 

매장을 운영 중이다. 

･  카자흐스탄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의 가격은 900KZT 

(2,920원)이며 라떼는 1,000KZT(3,250원)이다. 이는 

카자흐스탄 사람들의 월 평균 소득수준인 250$(27만

7,000원)에 비해 비싼 수준이다. 하지만 알마티보다 소

득수준이 낮은 침켄트 등의 지방도시에도 커피전문점이 

개점하고 있는 점을 볼 때, 원두커피 시장의 성장잠재력

은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

･ 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은 우유가 들어간 카푸치노와 라떼

를 선호하는데, 이는 차에 설탕과 우유를 넣어먹는 문화

가 커피음용 습관에도 이어졌기 때문이다.

간편하게 즐기는 고급 인스턴트커피 인기

･  한국의 경우 인스턴트커피에서 원두커피로 소비자들의 

수요가 변화할 때 아메리카노 형태의 ‘고급 인스턴트커

피’가 인기를 끌며 시장변화를 주도하였다. 카자흐스탄

의 경우에도 원두커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두커피

와 비슷한 맛을 내는 고급 인스턴트커피가 인기를 끌 것

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수출업체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

된다.

출처 : BMI Research 「BMI Kazakhstan Food and Drink Report Q2 2018」
 The Telegraph 「Mapped : The countries that drink the most coffee」 (2017.10.01.)
 kapital.kz 「Кофейни учат казахстанцев ценить спешалти кофе」 (2018.02.10.)
 kapital.kz/business/66710/kofejni-uchat-kazahstancev-cenit-speshalti-kofe.html
 kapital.kz 「Кофейни учат казахстанцев
 pxhere.com/ko, angel-in-us.kz, news.starbucks.com, www.inalmaty.kz, www.telegraph.co.uk

카자흐스탄 내 커피 전문점 브랜드

스타벅스

･  총 8개 매장 운영 중

･  가격이 900~1,300KZT(2,920원~4,220원)로 현지물가 대비 비싼 수준

･  직영점 운영으로 각 매장의 맛, 위생상태 동일

･  프리미엄 커피바 매장인 리저브 매장을 운영하며 타 업체와 차별화

엔제리너스

･  한국계 프랜차이즈로 현지 부동산개발업체와 합작하여 진출

･  2015년 첫 오픈을 시작으로 알마티에 총 4개 매장 운영 중

･  가격대는 스타벅스와 비슷한 수준

Man’s
･  카자흐스탄의 외식업체인 PARMIGIANO에서 만든 커피전문점

･  가격대는 820~1,300KZT(2,660원~4,220원)로 비싼 수준

･  비즈니스 모임용 고급카페를 지향하며 고급 디저트 판매


